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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적 특징

□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성장률 둔화

○ 높은 경제 성장률과 재정·경상수지 흑자 유지

- 2011년 이후 8% 이상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 평균이나 CIS 국가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임. 다만 2015년에는

에너지 자원의 국제가격 하락세로 인한 수출액 감소 등의 여파로 6.2%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우즈베키스탄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성장

률이 하락한 가운데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이는 금융부문의 대

외개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분석됨.

<그림 1>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률 추이 (2007~14년)

자료: IMF

-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으며, 단기외채는 GDP의 0.6%에

불과하여 단기유동성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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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1 2012 2013 2014e 2015f

경제성장률 8.3 8.2 8.0 8.1 6.2

명목 GDP 454 446 549 612 642

소비자물가상승률 12.8 12.1 11.2 8.4 9.5

경상수지/GDP 5.8 1.2 -1.7 0.1 0.2

재정수지/GDP 8.8 5.1 3.8 2.6 2.0

외국인직접투자액/GDP 3.6 1.7 1.7 1.0 1.0

단기외채/GDP 0.8 0.8 0.8 0.7 0.6

<표 1> 최근 5년 간의 우즈베키스탄 주요 경제지표(2011~15년)

단위: %, 억 달러

자료: IMF, BMI

- 다만,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

노동자 송금의 감소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에너지 자원 위주의 경제구조

○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

- 2014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 1.1조 ㎥의 천연가스 및 6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우라늄, 금 등 천연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함.1)

-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러시아,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원유는 거의

전량 내수에 충당하고 있음.

<표 2> 우즈베키스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소비, 매장 현황

에너지원 현황 2014년

원 유

생산량(천 배럴/일) 67

소비(천 배럴/일) 65

매장량(억 배럴) 6

천연가스

생산량(억㎥) 573

소비(억㎥) 488

매장량(조㎥) 1.1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5).

1) BP(2014),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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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수출 다변화

-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스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

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을

통해 2013년 약 29억 ㎥의 가스를 중국으로 수출하였음.

<그림 2>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자료: www.hydrocarbons-technology.com

□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 보유국이며, 인구증가세 지속

○ 2015년 기준 약 3100만 명의 인구 보유

-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1991년 독립 직후 2,060만에서 2015년 3,102만 명

으로 약 50% 증가하여 현재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임.

- 지역별로는 사마르칸트, 페르가나, 타슈켄트 시와 주변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있음.

- 노동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계층이 전체인구 중 70.3%, 중간연령이 27.1

세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편임.

- 이러한 인구 증가로 인해 2030년에는 노동가능인구가 남성의 경우 2012년의

930만 명에서 1,170만 명, 여성의 경우 2012년의 890만 명에서 1,040만 명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2)

2) CER(2015), Social Policy for economic transformation and social substantiality.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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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별 인구 <그림 3> 인구 추이(1991~2015)

단위: 명                                            단위: 천 명 

구 분 2010 2015
e

우즈베키스탄

전체
28,001,400 31,022,500

Samarkand 3,119,000 3,514,800

Fergana 3,074,600 3,444,900

Qashqadaryo 2,616,100 2,958,900

Tashkent 2,585,900 2,758,300

Andijan 2,549,100 2,857,300

Namangan 2,258,500 2,554,200

Tashkent City 2,234,300 2,371,300

Surxondaryo 2,075,000 2,358,300

Karakalpakstan 1,632,000 1,763,100

Bukhara 1,612,500 1,785,400

Xorazm 1,561,600 1,715,600

Jizzakh 1,116,800 1,250,100

Navoi 851,600 913,200

Sirdaryo 714,400 777,100

 20607.7

22461.6

24487.7

26021.3

28001.4

31022.5

20000

22000

24000

26000

28000

30000

32000

1991 1995 2000 2005 2010 2015

자료: State Committee of Statistics in Uzbekistan

□ 안정적인 정치상황

○ 카리모프 대통령의 안정적인 지도력 유지

- 2015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이 약 90%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4선에 성공하였음.

-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이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여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역임하고 있음. 반대 정치세

력이 부재하며, 위협적인 반정부 움직임도 부재하여 대체로 정치적으로 안

정되어 있음.

○ 후계구도 미확정이 정치적 불안요소

- 카리모프 대통령 이후의 후계자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향후 권력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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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즈베키스탄의 투자환경 평가

1. 물류운송, 통신 인프라

□ 낮은 수준의 인프라로 인해 물류, 정보통신 경쟁력 저조

○ 세계은행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평가대상

160개국 가운데 129위를 기록(2014년)

      - 평가항목에서 통관(157위), 물류 인프라(148위), 국제화물운송(145위), 물류

기업 경쟁력(122위)이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물류추적(77위)과

적시운송(88위)은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고 있음.3)

○ 국제정보통신연맹(ITU)에서 발표하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지수에서 평가대상 166개국 가운데

115위를 기록(2014년)4)

 
- 평가대상인 CIS 국가들 가운데서는 카자흐스탄이 53위, 키르기즈가 108위를

기록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음(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2. 세제 및 외환관리

□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세는 7.5%(2015년 1월 8%에서 인하)이며,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부여됨.5)

     - 전체 생산품의 15~30%를 수출하는 기업은 30%, 전체 생산품의 3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50% 우대세율이 적용됨.6)

3) World Bank(2014),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and Its Indicators, p. 36. 

4) ITU(2014),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p. 42. 

5) 부가가치세는 20%, 재산세 4%, 통합사회부담금은 소규모 기업은 15%이며 중·대규모 기업은 25%.

6) 2000년 6월 5일 대통령령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стимулированию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экспортной   

продукции“(기업에 대한 수출장려 추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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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고용인원 기준 제조업 200명, 서비스업 25명 이하)을 대상으로

세제혜택 제공

      - 중소기업 대상으로 평균 6%의 통합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과 분야에

따라 5~20%를 과세함.

- 통합세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법인세, 연금

기금, 토지임대료, 리스 등을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제도임.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 외국인투자지분 33% 이상인 기업에 대해 법인세, 재산세, 사회인프라세,

단일세, 도로기금 등의 세금 면제혜택이 주어짐.

- 투자액에 따라 세금 면제 기간이 상이하며, 30만~300만 달러는 3년, 300만

~1,000만 달러는 5년, 1,000만 달러 이상은 7년 간의 면세혜택이 제공됨.

- 세제혜택의 대상은 타슈켄트 시나 타슈켄트 주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소득의 50% 이상을 재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임.

□ 엄격한 외환관리는 외국인투자유치의 최대 장애요인

○ 기업의 외환매각 의무, 장기의 외화환전소요 기간 등이 투자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지화의 외화환전에 6~12개월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수출입 및 투자기업

들의 원자재 구입, 과실송금 등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기업들은 수출 외환소득의 50%를 5일 이내에 매각해야 함. 다만,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소비재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5년 간 외환매각 의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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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즈베키스탄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평가지수

□ 기업환경(Doing Business) 지수는 141위를 기록(2014년)

○ 계약실행, 창업 등의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세계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순위

      - 특히, 대외무역, 건축인허가, 전력수급, 재산등록 등의 항목에서는 낮은 평

가를 받고 있음.

- 투자자 보호, 신용획득 등의 부문은 2014년에는 2013년과 비교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기업환경 지수는 CIS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낮은 편임.

- 러시아는 62위, 몰도바는 63위, 카자흐스탄은 77위, 키르기즈는 102위를 기

록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이 유일하게 우즈베키스탄보다 낮은 166위를 기

록하고 있음.

<표 4> 우즈베키스탄의 기업투자환경

2013 2014

종합순위 146/189 141/189

1 창업 (Starting a Business) 21/189 65/189

2 건축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59/189 149/189

3 전력수급 (Getting Electricity) 173/189 145/189

4 재산등록 (Registering Property) 136/189 143/189

5 신용획득 (Getting Credit) 130/189 104/189

6 투자자보호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138/189 100/189

7 조세납부 (Paying Taxes) 168/189 118/189

8 대외무역 (Trading Across Borders) 189/189 189/189

9 계약실행 (Enforcing Contracts) 40/189 28/189

10 사업폐쇄 (Resolving Insolvency) 63/189 77/189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Doing Business 2015

□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지수는 2015년 평가대상 178개국 가운데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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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기록

○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고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7)

      - 카자흐스탄 69위, 키르기즈 82위, 러시아 143위, 타지키스탄 140위, 투르크

메니스탄 172위를 기록함.

- 이는 엄격한 외환관리 등을 비롯한 금융시장 규제와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강력한 영향에 따른 것임.

<그림 4> 세계 경제자유도

자료: www.heritage.org

Ⅲ.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투자유치정책

1. 산업 현대화와 기업 효율제고를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 산업다변화 필요성과 2030년까지의 목표

○ 면화를 위주로 하는 농업 부문, 천연가스를 위주로 한 에너지 부문이

국가경제의 주축

      - 2014년 GDP 구성은 농업 13%, 공업 31%, 서비스업 54%이며, 2000년과 비교

7) 경제자유도 지수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의한 각국의 기업 경영환경 평가로, 무역정책, 재정부

담, 정부개입, 통화정책, 외국인 투자, 금융, 임금과 물가규제, 지적재산권, 암시장 등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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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농업의 비중은 17% 감소하고, 공업이나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8)

<그림 5> 우즈베키스탄의 GDP 구성(2014년) <그림 6>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2014년)

단위: % 단위: %

자료: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Uzbekistan. 2015. 자료: CER. Экономика Узбекистана,

2015. p. 53.

○ 산업구조에서는 자원에너지 부문이 높은 비중

- 산업구조는 에너지 부문이 2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

계제작(자동차 등) 19.7%, 철금속 및 비철금속 11.2%, 식료품 16%, 경공업

14% 등의 순서임.

○ 우즈베키스탄 정부, 2030년까지 산업·고용구조의 대폭 개편 추진

-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비중을 확대하고, 농업과 광물 부문의 비중을 축

소하는 형태로 산업구조를 개편할 계획임.

- 고용구조에서도 공업의 비중을 21.5%, 서비스업의 비중을 69.5%로 확대하고,

농업의 비중은 9%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8) 2000년의 GDP 구조는 공업 14.2%, 농업 30.1%, 서비스 49.7%. (자료: State Committee of Statistics in

Uzbe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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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05~30년 GDP 구성 및 계획 <그림 8> 2012년과 2030년의 고용구조

변동 및 계획

단위: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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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R(2015). Social policy for economic transformation and social sustainability. p. 8.

□ 경제구조 개혁과 산업 현대화 추진

○ 2015~19 우즈베키스탄 구조개혁, 현대화, 산업다각화 프로그램

(Uzbekistan structural reform, modernization and diversification

program)의 추진9)

      - 동 프로그램은 2015년 3월 4일 대통령령으로 발표되어, 향후 5년 동안

추진됨.

- (목표) 구조개혁, 현대화, 생산 다각화, 하이테크놀로지 생산부문 발전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추진방향)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세계 주요 기업들과 합작기업을 설립하

고자 함.

○ 동 프로그램의 핵심은 석유화학, 화학, 기계, 섬유 및 가죽 등 분야에

서의 제품 경쟁력 제고

      - (석유화학) 천연가스의 가공생산 확대를 통한 석유화학 분야의 고부가가치

9) “О Программе мер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структур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модернизации и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про

изводства на 2015-2019 годы”. http://special.uzkimyosanoat.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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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을 추진함.

- (화학) 복합비료, 폴리머, 메탄올, 생활화학 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 기술

도입 및 수출 다변화를 추진함.

- (기계) 외국 주요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농기계, 트럭, 부품 생산 국산화 및

수입대체 농업기계 생산을 위한 신규 설비를 구축함.

- (섬유, 가죽) 우즈베키스탄 국내의 원료 가공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

력 있는 제품을 생산함.

○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투자 혜택

- 외국인투자지분이 50% 이상인 3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예산으로 전력 등 공공인프라를 건설함.

- 2020년 1월 1일까지 ‘2015~19년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우즈베

키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비, 원자재, 부품의 수입시에는 관세가 면제됨.

□ 2015년 4월 “경제에서의 사기업 비중 확대 프로그램”으로 민영화 추진

○ 석유화학, 식품, 건설, 전자, 섬유 등의 분야에서 1,247개 기업과 생산

시설에 대한 민영화 추진

- 68개 기업은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되며, 343개 기업과 836개 생산시

설은 외국인과 국내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됨.

○ 전략적 외국투자자들에게만 매각이 가능한 68개 기업은 석유가스, 식

료품, 건설, 화학, 주류,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부문이 포함됨.10)

   
      - 68개 기업에는 에너지 16개, 식품 15개, 건설 5개, 주류 2개 등 제조업과

함께 금융 보험, 호텔, 비즈니스 센터 등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안그렌 경제특구가 있는 안그렌 물류센터도 포함되어 있음.

○ 민영화를 통한 수입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 부처 간에 분배

10) http://www.uzinfoinvest.uz/eng/investment_projects/objects_for_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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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기업의 지분 매각을 통한 수입은 중앙정부에 68.5%, 타슈켄트 시와 주

및 카르칼팍스탄 지방의 사회-경제 부문 발전을 위해 25%가 지급되며, 무

역-산업 협회 기금에 4%, 사유화 실시를 위한 자금에 2.5%가 각각 분배됨.

2. 경제특구

□ 외국인투자유치와 제조업 발전을 위해 1996년 자유경제구역법(Law on

Free Economic Zone)이 제정되며 경제특구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2000년

대 후반에 실제로 설립

  
○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보이(Navoi) 자유산업경제지역(FIEZ) 지정(2008년)

      - 중부 지역인 나보이 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주로 하는 대

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전

자, 기계, 의약품, 플라스틱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기업유치를 기대하

고 있음.

-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최소투자금액은 300만 유로이며, 이는 이후에 지정

된 경제특구들보다 높은 금액임.

- 나보이 FIEZ 인근에 위치한 나보이 공항의 경영을 대한항공에 위탁하는

것과 함께 대한항공의 기술 및 우즈베키스탄 항공의 자금 협력을 통해 현

대화된 물류센터를 설립하여 FIEZ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안그렌(Angren) 특별산업지역(SIZ:) 지정(2012년)

      - 타슈켄트 북동쪽 70㎞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기존의 산업단지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인근의 철도역에 국제물류센터가 위치해 있음.

- 안디잔에서 나망간, 페르가나로 연결되는 전기철도가 건설 중이며, 철도

완공시에는 이곳을 통과하는 화물 물동량의 증가를 통해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지작(Jizzakh) 특별산업지역(SIZ) 지정(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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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슈켄트 남동쪽 200km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을 주요 유

치대상으로 하고 있음. 2013년 4월에는 북경, 항주, 소주 심양 4개시에서

지작 SIZ에 대한 투자유치 행사를 추진하기도 하였음.

<표 4> 우즈베키스탄의 3개 경제특구 비교

구 분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 (FIEZ)
안그렌 특별산업지역(SIZ) 지작 특별산업지역(SIZ)

설립 시기 2008년 12월 2012년 4월 2013년 3월

면 적
564 ha

(배후단지 121 ha)

1638 ha

(물류센터 36.7 ha)

524 ha (지작 416 ha,

시르다리아 108 ha)

위 치

(수도 타슈켄트

로부터의 거리)

중부 지역(400 km) 북동부 지역(70 km) 중부 지역(200 km)

지역의 주요 산업*
화학, 석유화학, 경공업,

광물 채굴, 건축자재

광물 채굴, 건축자재, 경

공업, 식료품

광물원료 가공, 농업,

경공업, 건축자재

지역의 장점*

항공 허브, 부하라와 사

마르칸트 사이에 위치,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

가니스탄, 중동과 근거

리에 위치

국제물류센터 <안그렌>,

타슈켄트와 페르가나 사

이에 위치, 카자흐스탄

과 러시아, 중국과 근거

리에 위치

기존 산업 단지 위치,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사이에 위치, 타지키스

탄과 카자흐스탄, 러시

아와 근거리에 위치

입주 기업 19개 입주(14개 가동) 16개 입주(6개 가동) 14개 입주(7개 가동)

최소 투자액 300만 유로 30만 달러 30만 달러

세제혜택 기간 최장 15년 최장 7년 최장 7년

유치 주요 대상 수출 기업 국내 소비제품 생산기업 중국 기업

부지 확보 새로운 특구 설립 기존 공단 이용 기존 공단 이용

* IFMR(2015),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свобод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 в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а, p. 41.

3. 인프라 및 제도 개선

□ 도로-운송 프로그램 수립과 국제운송로 건설

○ 2015년 3월 정부령으로 ‘2015~19년 통신 및 도로-운송 인프라 발전과 현대

화 프로그램’ 승인11)

- ‘2015~19년 도로-운송 프로그램’을 통해 100억 달러를 인프라 건설에 투자

할 계획임.

11) CER(2015). Транспортный сектор и транзит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контекст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транспормации 
в средне- и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проблемы и решения,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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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우즈베키스탄 정부예산 국제금융기구 예산

2015 204.6 15.2

2016 257.8 64.1

2017 213.5 90.3

2018 277.9 71.9

2019 274 58

전체 　 1227.8 299.5

- 동 프로그램에 따라 총연장 1227.8 ㎞에 달하는 주요 자동차 도로 건설

계획이 승인되었음.

<표 5> 2015~19년 도로 건설 계획

단위: ㎞

자료: CER(2015). Транспортный сектор и транзит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контекст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транспормации в средне- и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проблемы и 

решения . p. 23.

○ 우즈베키스탄을 통과하는 4개의 주요 국제운송로 건설

- 인근 국가들에 비해 운송환경이 열악한 우즈베키스탄을 중국과 유럽을 연

결하는 동·서 운송로와 연결하는 동시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남아시아로

이어지는 북·남 운송로와의 연결을 추진함.

-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원활할 운송을 위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키르

기즈, 타지키스탄과의 운송로 연결을 추진함.

<표 6> 우즈베키스탄과 주요 국제운송로들과의 연결계획

우즈베키스탄 우회 국제운송로
국제운송로와 우즈베키스탄의 연결 프로젝트

명칭 길이 비용

1 서유럽-서중국 타슈켄트-침켄트 자동차 도로 150㎞ 3억 달러

2
카스피해 연안 운송로 <우젠-키질카

야-베레켓-에트렉-고르간>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이란-오만 운송로

2 , 8 0 0

㎞
미확정

3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연결운송로 <이맘나자르-아타미라트-

안드호이-게라트>

마자리 샤리프-안드호이 120㎞
1.7억

달러

4

카쉬가르에서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으로 연결되는

철도

안그렌-팝 지역 전기철도(우

즈베키스탄-키르기즈-중국 철

도 건설 프로젝트 구간)

150㎞ 27억 달러

 자료: CER(2014), Development of transport sector in Uzbekistan as a factor of economic transformation in a 
mid-term and a long-term outlook.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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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기업의 투자 현황 및 유망산업

1. 투자 현황

□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 감소 추세

○ 2014년 12월 말 누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는 총 240건

(신규법인 수), 6억 4,000만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등

- 직접투자규모 추이: 5,496만 달러(2011)→1,896만 달러(2012)→1,305만

달러(2013)→1,161만 달러(2014)

<표 7>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 실적

단위: 건, 천 달러

2012 2013 2014 투자누계

연중 투자건수 17 17 14 241

연중 투자총액 18,964 13,054 11,614 640,028

(전년대비 증감률) (-65.5%) (-31.2%) (-1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업,

금융업 등에도 투자 하고 있음.

   - 2014년 말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는 누계기준 241건, 투자

총액 약 6.4억 달러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제조업(63.2%), 부동산업(8.5%),

광업(6.7%), 방송통신업(5.8%), 금융보험업(5.4%) 순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기업의 대규모 에너지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증가

○ 수르길 프로젝트 완공 단계

- 수르길 가스전의 개발, 채굴된 가스의 판매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

로필렌 생산을 위한 가스화학단지를 건설해 경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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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시험생산을 시작했으며, 2016년 1월 상업생산 예정임.

- 수르길 프로젝트는 지난 2006년 양국 정상간 MOU 체결로 시작되었으며,

2007년 한국가스공사, 롯데케미칼, GS E&R 등이 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가스회사인 Uzbekneftegaz와 5:5의 지분으로 합작투

자회사(Uz-Kor Gas Chemical LLC)를 설립하였음.

○ 칸딤 프로젝트 및 메탄올-올레핀 처리시설(MTO, Methanol-To-Olefin)

사업 추진

- 칸딤의 가스 생산지역에 천연가스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 계약이 체결되어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하고 있음. 전체 사업비용은

약 27억 달러이며 2018년 완공이 예상됨.

- MTO 사업은 GS건설이 Uzbekneftegaz와 합작으로 폴리프롤렌, 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2015년 5월 한-우즈벡 기업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전체 사업비용은 약 45억 달러로 예상됨.

2. 주요 유망 분야

□ 신재생에너지 부문

○ 태양광 사업

- 우즈베키스탄은 연평균 일조일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300일 이상으로

태양광에너지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석유, 가스

자원의 고갈 가능성에 대비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ADB의 지원으로 사마르칸트 지역에 1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나망간, 수르한다리아 등의 지역에도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어 우리기업의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음.

□ 섬유 산업 부문

○ 섬유 산업이 발전한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여러 기업들이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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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투자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기부터 대우, 갑을방직, 신동 등 기업들이 섬유부

문에 투자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대우인터내셔널이 1996년부터 페르가나에 공장을 운영 중이고 2008년부터는

부하라에서 방직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몇 몇 중소기업들도 진출하여

면사를 생산하고 있음.

○ 세계 5대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섬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기업의 투자 희망

- 생산된 면화는 의류로 가공되지 않고, 원면, 면사 등의 형태로 70~75%가

외국에 수출되고 있으므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내에서의 의류 생산

확대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12)

- 이를 위해 섬유산업이 발전한 우리나라로부터 섬유기술 전수를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편직·염색·가공 기술 등을 전수하기 위해 섬유기술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음.

□ 인프라 건설

○ 도로 건설

- 기존에 CAREC13)이 추진하는 우즈베키스탄 건설 프로젝트에 포스코 건설,

삼보기술단 등이 건설과 감리 등의 사업을 수주하여 참여한 바 있음.

- 부족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ADB 등의 지원으로 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

으며,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음.

○ 에너지 플랜트 및 전력 인프라 건설

12) Bakhodyr Muradov and Alisher Ilkhamov(2015), Uzbekistan`s cotton sector: financial flows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Open society foundations, p. 30. 

13) 중앙아시아 5개국과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중국, 몽골, 파키스탄 등 10개국과 ADB, EBRD, IMF, IDB, 

UNDP, World Bank 등 6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약 283억 달러의 운송, 에너지 인프라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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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르길을 비롯하여 기존에 우리 기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스 플랜트

등의 부문에 진출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 송배전망 등이 노후하여 신규 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 분야에서도

우리기업의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음.

□ 의약품, 의료기기 생산

○ 수입 비중이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의 현지 생산 고려14)

      - 우즈베키스탄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소독제, 항생제, 심혈관질환 및

신경질환 관련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내수시장에서 수입의약품 비중은

81%, 국내생산품 비중은 19% 정도로 추산됨.

- 현재 외국제약회사의 직접투자 규모는 3,900만 달러이며, 이는 전체 의약

산업투자(1억 2,700만 달러)의 31%에 달하며, 국가별로는 영국 60%, 터키

26%, 인도 12.5%, 독일 1.5% 비중임.15)

- 의료기기의 경우 병원 설비가 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하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러시아 15%, 중국·독일·이탈리아·일본이 각

각 10%로 나타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의약품산업 육성을 위해 의약품 생산을 위한 원료

및 장비 수입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몇 몇

기업이 의료기기, 의약품 분야에서 현지 투자를 고려하고 있음.

14) 코트라 타슈켄트 사무소.

15) UZPHARMSANOAT(2015), Investment guide to the pharmaceutical industry Uzbekistan, pp.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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